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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정신증상 분석이 정신질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보적 고찰 - 일개 한의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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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analyzing movies, including mental symp-
toms, according to a certain method, might affect the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disorders.
Methods: Forty-four oriental medicine students who had completed Korean medicine neuro-
psychiatric science were required to submit reports on episode analysis, psychiatric personal history 
investigation, diagnostic criteria, and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psychiatric dis-
eases after watching a movie, including psychiatric symptoms. After submitting the report, a ques-
tionnaire related to understanding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movie was asked to be filled out. 
Demographic survey, frequency analysis, and response sample t-test were performed based on 42 
questionnaires.
Results: Results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number of movies 
watched was three. 2. Psychiatric disorders and psychiatric symptoms, diagnostic criteria, psychiatric 
personal investig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psychi-
atric diseases all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3. A separate process might be need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personal strength investigation and oriental medicine connection.
Conclusions: Movie analysis, including individual mental symptoms, could improve students’ under-
standing of psychiatric disorders in psychiatric symptoms, diagnostic criteria, and psychiatric personal 
investigation, but some students might nee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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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화(映畵)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
하여 기록한 동영상을 같이 기록한 음성과 함께 편집하여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끔 꾸며서 만든 영상물이다1). 초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어의 모션픽쳐(motion picture)를 직
역하여 ‘활동사진’이라고 하였으며, 그 밖에 무비(movie)ㆍ
시네마(cinema)ㆍ필름(film) 등으로도 불린다2).

최근에는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이라 하여 주
로 임상실습과 질환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보건 의료 교육
분야에서 특성화된 도구로서의 영화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2). 

영화는 현실 속 생활과 유사한 다양한 내용과 주제로 구
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습시 접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
아지는 추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임상심리
사나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학습자료로 활용하
고 난 후 그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대상
에 대한 이해3)나 간접적인 방법으로서의 대상 경험4-6) 또는 
학습의 효과2,7,8)의 확인에 대한 것들이 있으며, 보건의료 계
열에서는 질환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9) 또는 정신질환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10-12)가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8)가 보
고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교육은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 증상, 경과, 치
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과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13). 교
육방법으로는 강의 방식을 흔히 사용하며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매체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영상
매체 중에서 영화는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
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이다14).

영화 속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모호하거나 과장되게 표현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
고 그 무엇보다도 동기에 초점을 맞춰 왔다15). 이런 점에서 
영화 속 정신증상에 대한 분석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찰 
및 대리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크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
화 속 정신증상에 대한 분석을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
여 이런 분석적 학습이 정신질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얻은 지견을 보고하며, 향후 영화자료 활용 수업
의 적절한 활용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2020년도 한방신경정신과학 
수업을 수강한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3주간
의 기간동안 정신질환을 포함한 영화 중 자신이 원하는 영화
를 관람 후 정신증상과 관련된 요소-줄거리, 에피소드 분석,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 질환에 대한 고찰 및 한의학적 연관
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학기말에 강의 평가
에 관련 설문을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무응답항목이 있는 등 반응이 불성실한 2명을 
제외한 42명(남: 24, 여: 18)을 대상으로 분석 전후의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한방병원 IRB의 심의면제 승인(DSGOH_ 
E_2021_002)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가정의학과 교수와 병리학 교수의 의견을 수렴
하며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보고서는 영화 속 정신증상을 정신 질환으로 진
단하고 그 질환과 관련된 한의학적 증후에 대해 조사할 목적
으로 부여되었다. 보고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줄거리는 500자 이내로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영화 내용과 내재된 정신질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피소드 분석은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부
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시간과 내용, 관련된 진단기준을 서
술하도록 하였는데, 정신 질환의 진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는 
≪영화와 심리학≫16)에서 소개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내
용과 순서는 한방신경정신과학17)에서 제시한 병력조사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와의 면담 시 해야 할 것을 
인지시킴으로 증상에서 질환의 진단과 연결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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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ge
Total

Under 27 27∼30 Over 30

Male 19 (45.2%) 2 (4.8%) 3 (7.1%) 24 (57.1%)
Female 13 (31.0%) 3 (7.1%) 2 (4.8%) 18 (42.9%)
Total 32 (76.2%) 5 (11.9%) 5 (11.9%) 42 (100%)

Table 2.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Watching Movie  

The Number of watching movie
Total

1∼2 3 4 5∼

Sex
Male 7 (16.7%) 7 (16.7%) 6 (14.3%) 4 (9.5%) 24 (57.1%)
Female 4 (9.5%) 7 (16.7%) 2 (4.8%) 5 (11.9%) 18 (42.9%)
Total 11 (26.2%) 14 (33.3%) 8 (19.0%) 9 (21.4%) 42 (100%)

Age
＜27 9 (21.4%) 9 (21.4%) 7 (16.7%) 7 (16.7%) 32 (76.2%)
27∼30 1 (2.4%) 3 (7.1%) 0 (0.0%) 1 (2.4%) 5 (11.9%)
＞31 1 (2.4%) 2 (4.8%) 1 (2.4%) 1 (2.4%) 5 (11.9%)

11 (26.2%) 14 (33.3%) 8 (19.0%) 9 (21.4%) 42 (100%)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질환과 한의학적 연관성 고찰을 통
해 적절한 한의학적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영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과 
보고서 제출 후의 정신 질환과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
인력 작성 및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 평가하
고자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가 없어 가정의학과 교수와 병리
학 교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영화
를 본 횟수를 적어주세요”, “관련 질환에 대한 자신의 이해
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증상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
도입니까?”,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
까?”,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로 이해도에 대한 대답은 Numeric rating scale (NRS)로 
변형하여 0에서 10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답하도록 하여 
이해도 변화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dows 22.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성별, 연령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영화 관람 횟수와 이해도는 빈도분석을, 이해도의 변화

는 동일한 대상자의 전후 이해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
정(paired 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0.01에서 
차이를 평가하였다.

III. 결과

1. 인적사항

전체 42명의 그룹에 따른 성별과 나이는 Table 1과 같다.
남자는 24명(57.1%), 여자 18명(42.9%)로 총 42명이다. 

27세 미만이 32명(76.2), 27∼30세와 31세 이상이 각각 5
명(11.9%)으로 나타났다.

2. 영화 시청 횟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영화를 본 횟수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3.38±1.41이며, 그 분포는 Table 2와 같다.

1∼2회는 11명(26.2%)으로 남자는 7명(16.7%), 여자는 
4명(9.5%)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9명(21.4%), 27세 
이상에서는 2명(4.8%)였다. 3회는 14명(33.3%)로 남자와 
여자 모두 각 7명(16.7%)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9명
(21.4%), 27세 이상에서는 5명(11.9%)였다. 4회는 8명
(19.0%)로 남자는 6명(14.3%), 여자는 2명(4.8%)이고, 연령
별로는 27세 미만이 7명(16.7%), 27세 이상에서는 1명
(2.4%)였다. 5회 이상은 9명(21.4%)로 남자는 4명(9.5%), 여
자는 5명(11.9%)이고, 연령별로는 27세 미만이 7명(16.7%), 
27세 이상은 2명(4.8%)이였다.

3. 이해도의 변화

정신과 질환 및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인력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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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Paired t-test

Degree of understanding

Difference in response

t-value df p-value
Mean±SD

Standard  
error

95% difference in confidence

Lower limit Higher limit

Disease -45.48±14.35 2.21 -49.95 -41.01 -20.54 41 0.000**
Symptom -43.81±14.34 2.18 -48.21 -39.41 -20.09 41 0.000**
Criteria for diagnosis -40.95±18.05 2,79 -46.58 -35.33 -14.70 41 0.000**
Personal Psychiatric research -45.00±15.34 2.38 -49.78 -40.22 -19.01 41 0.000**
Korean medicine connection -35.00±19.66 3.03 -41.13 -28.87 -11.54 41 0.000**

**p＜0.01.

Table 3. Frequency of Understanding

Degree of understanding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um

Disease
Before 5 9 17 4 5 2 42
After 1 4 17 11 8 1

Symptom
Before 4 7 16 7 5 2 1 42
After 1 3 15 13 10

Criteria for diagnosis
Before 11 9 10 5 5 2 42
After 2 8 3 14 9 6

Personal psychiatric research
Before 8 11 12 5 5 0 1 42
After 1 3 5 14 11 7 1

Korean medicine connection
Before 12 7 14 5 3 1 42
After 1 1 1 3 6 11 10 8 1

대한 이해도의 변화와 한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Table 3,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정신 질환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
으로 10에서 6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60과 70
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30.23±13.12에서 
75.71±10.63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증상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으로 
10에서 7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70,80,90에 
몰려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32.86±14.02에서 76.67±10.04
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진단기준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30을 중심
으로 10에서 60까지 낮은 이해도로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70을 기준으로 50에서 90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2

명은 30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의 변화는 27.62±15.11에
서 68.57±15.56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정신과적 개인력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의 빈도는 10∼
30에 대부분 분포하고, 일부 40에서 60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 관람 후에는 50과 60을 중심으로 50에서 100까지 분
포하고 있으며, 평균의 변화는 28.10±14.18에서 73.10± 
13.70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나타났다.

정신 질환의 한의학적 연관성에서의 이해도는 영화 관람
전 10과 30에 주로 있으며 70까지 분포되어 있다가 관람 
후에는 60과 70에 주로 있으며 10에서 90까지 넓게 분포하
고 있다. 평균의 변화는 영화 관람 전에는 26.19±14.13에
서 관람 후에는 61.19±17.00으로 변화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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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최근 영화자료 관람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백18)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다양하고 창조
적인 사고와 활동을 가능하게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영화의 효율성이 제시되었다.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김3)은 기독교 이해 수업
에 있어 청년과 기성세대간의 소통적 관점과 전달력이나 설
득력에 있어 기독교 교리의 교육에 있어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을 재고하는 방법으로써 김과 서4)의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
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정 등5)의 정신질환교육이 고등
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6)의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
로서의 대상 경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습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영화 자료 수업의 효과를 살펴
보는 연구들도 있었으며, 박과 양2)의 영화자료를 활용한 수
업이 질환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임8)의 감성지능 및 공감능
력의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 임9)

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
업의 효과성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만족도와 긍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습의 효율성 증
대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질환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김과 홍9)은 영화를 활용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
그램이 자기수용, 대인관계,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연구에서 상처받은 중년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

정신질환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는 3편이 있었다. 
박 등10)의 영화를 활용한 수업 경험; HIV에 대한 인식 변화
에서는 HIV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보
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유와 김11)은 영화에 나타난 소아청소
년의 외상적 경험에서 영화가 소아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에 
대해 무의식 속의 전형적 이미지 각인의 가능성과 좀더 풍부
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고, 박 등12)은 한국 영화에 표현된 응급 처치의 적절성 평

가에서 “많은 한국 영화에서 보이는 응급 처지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등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의학 지식을 습득할 위험이 있음”에 대해 주의를 환
기시키고 있다.

다양한 임상실습과 질환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보건의
료 교육분야에서도 영화(cinema)와 의학교육(medical ed-
ucation)의 합성어로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이
라하여 영화 교육을 특성화하여 이용한다. Alexander (1995)
가 처음 언급한 이 용어는 ‘의학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를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19).

정신질환과 관련된 영화를 활용하는 수업은 간호교육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20)는 먼저 학습목표를 정확히 
하여 필요한 영화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전체를 볼 것인지 클립이나 부분적인 장
면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과 서4)는 정신질
환교육을 영화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영화는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영화자료 활용 수업을 
한방신경정신과학 실습에도 적용시켜서 활용의 긍정적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방신경정신과학은 학부과정에 임상실습의 과정이 포
함되어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실습 환경과 한정적인 환자 
등의 제약으로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루어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
성을 검증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 평가시 성과 확인을 위해 작성된 설
문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질환관련 내용이 포함된 
영화 한편을 선택하고 전편을 관람 후 관련 질환에 대한 분
석 전후의 이해도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매우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과적 증상이나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
와 같이 볼 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정신질환은 매우 어렵
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관람 후에는 정실질환에 대한 이해
도가 대부분 40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이해도와 진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 역시 40정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환의 진단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관람 전에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관람 후에는 70
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을 적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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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매우 낮은 상
태였다. 빈도분석 결과 30이하가 30명을 보이고 있어 처음 
접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관람 후
에는 60이상이 34명으로 이해도가 상승하였는데,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를 작성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상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람 전 정신질환을 증상에 따
라 한의학적 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빈도분석 결과 34명의 학생이 30이하에 몰려있
었고, 관람 후에는 35명의 학생이 50에서 80에 분포하고 
있어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6명의 학생이 40
이하에 있어 개별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영화를 평균 3회 정도 관람하면서 정신과적 증상
을 보이는 에피소드를 찾고, 그 에피소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정신 증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병인과 병
리, 진단기준에 대해 찾아보게 되어 질환에 대한 이해가 높
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를 통해 
실제 환자와의 면담하고 난 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영화 관람을 통해 가장 이해도
가 증가한 부분은 정신 질환의 이해이며, 한의학적 연관성은 
이중 가장 적은 이해도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한의학 증후와 연결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람 외에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영화를 이용한 수업은 한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속에 내용을 다같이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혼자 3회 정도 보면서 스스로 
관련 증상을 찾고 분석하면서 정신질환을 이해한다는 점에
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영화 자료를 가지고 이론 
강의에서 정신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활용되고, 실습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립되며, 
한의학적 증후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의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년을 마칠 때 영화 관람 전후의 이

해도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영화 관람 횟수는 평균 3회정도로 나타났다.
2.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증상, 진단기준, 정신과적 개인

력 조사의 이해도, 질환의 한의학적 연계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였다.

3.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와 한의학적 연관성에서 낮은 이
해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이 필요
하다.

정신질환은 증상과 진단기준이 일반 질환과 다르며, 경험
이 필요하므로, 향후 영화분석을 이용한 교육방법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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